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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 제주.

늘 여행객으로 붐비지만, 육지로 떠나는 청년이 많아 고민입니다.

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 “제주도는 젊은이들이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

그런데 2020년, 쿠팡 로켓배송센터 두 곳이 제주에 들어서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의숙 쿠팡친구 – “쿠팡에서 일하면서 좋은 점은 월급, 연차, 휴무가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제주캠프여서 가장 좋은 점은 일하며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구요.”

평생 수도권에 살다가 늘 꿈꾸던 제주살이에 도전한 이들도 있습니다.

낮에는 쿠팡에서 일하고 밤엔 휴양지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죠.

강상호 쿠팡친구 – “쿠팡에 근무하면 일주일에 두 번씩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쿠팡이 제주지역에서 새로 고용한 직원은 약 300명, 간접 고용효과는 1000명에 달합니다.

제주가 로켓배송 생활권이 되면서 지역경제도 활력이 돌고 있죠.

김태연 ‘까사델마마’ 펜션 대표 – “정부 지침으로 객실 수를 제한할 때는 정말 매출 타격이 컸어요. 쿠팡 로켓배송 서비스를 활용해
저희 펜션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높여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저희 펜션에 오시는 손님들이 급히 뭔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로켓
배송으로 시켜드려요 … 쿠팡이 없었으면 사업하면서 애들 세 명을 동시에 못 키웠을 거예요. 고객 입장으로서나, 소상공인으로서도
쿠팡에 고마운 마음이 크죠.”

쿠팡 로켓배송이 제주도에 들어온 후, 실제로 쿠팡에 입점한 제주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35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3대째 가족과 함께 제주에서 귤농사를 짓는 양제현 님은 쿠팡 입점 후 매출이 30배 성장했다고 합니다.

양제현 ‘귤메달’ 대표 – “로켓배송의 편리함 때문에 쿠팡에 입점했습니다. 판매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누구나 편하게 판매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앞으로 쿠팡에서 판매를 집중해볼 생각입니다.”

제주에서 고용과 소비가 함께 살아나는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 “쿠팡의 로켓배송 덕분에 지역경제도 살고 제주의 물류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상생 효과가 나타나
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쿠팡은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공급하고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앞으로도 과감한 투자를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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